
          1. 평소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귀 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우리원에서 대부중개업체의 웹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서 운영하는 대출직거래사이트(이하 “웹사이트”)에서 무등록 대부업체가 

연결되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부중개업자의 무등록 대부업체 

중개금지를 규정한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배됩니다.

3. 특히, 웹사이트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①대부중개업체와 연결된 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많아 무등록 대부업체가 연결되더라도 자금수요자가 등록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방법이 없고, ②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자금수요자가 남긴 개인정보를 토대로 

전화상담하므로 회원관리가 부실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수요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와 거래하여 고금리·중개

수수료 부당지급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4. 따라서, 귀 회에서는 우리원에서 실시한 붙임 「대출직거래사이트 영업

행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각 대부중개업체에서 운영중인 웹사이트가 대부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 회에서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른 광고·

표시기준 준수여부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출직거래사이트 영업행태 모니터링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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